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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로교회의 역사와 신학에서 미, 상상, 육체와 감
각들, 그리고 미술과 같은 시각적 영역의 심미적
인 요소들은 무시되어왔다. 그것들은 ‘말씀의 종
교’를 표방한 개신교 신학, 신앙과 그다지 관계가 
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. 

 저자는 그의 논문에서 이런 그릇된 이해를 바로
잡고자 한다. 그는 미학에 신학적 소명이 있다고 
말한다. 이미지를 만드는 것은 – 그것이 정신적인 
이미지이든 물리적인 이미지이든 간에 – 하나님의 
형상으로 지음 받은 인간의 본유적 속성이다. 따
라서 미학은 신학적 담론의 파트너, 우리의 신학
적 활동의 또 하나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.

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지 않는 가장 중
요한 요인은 성경적 설교가 이루이지 않는다는 것
이다.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행 작업은 현대 
교회의 설교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. 
 이에 필자는 현대 교회 설교의 흐름을 연구하게 
되었다. 현대 교회 설교의 흐름은 크게 네 가지로 
구분해 볼 수 있다. 이 흐름은 첫째 개인의 자아
를 지나치게 강조한 개인주의 설교, 둘째 공적신
앙이 약화된 신앙의 사유화 설교, 셋째 성장주의 
설교, 넷째 그리고 사회 윤리를 상실한 설교라고 
볼 수 있다. 이에 현대교회의 설교가 이 네 가지 
설교의 흐름을 극복 할 때, 그 설교는 교회 공동
체를 올바르게 세우며,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기
대하며 조명하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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